
< 회의 개요 >

  ’24.8.21일(수)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 내부관리 목적의 DSR 산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일시/장소) ‘24.8.21.(수)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논의) ➊ 최근 가계대출 동향
➋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상환능력 심사(DSR)
중심의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①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

  -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② 9월부터 은행권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

 ③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추가조치 검토·시행

보도시점
2024.8.21.(수) 

회의종료시
배포 2024.8.20.(화) 20:00

보도자료



< 가계대출 현황 >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년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폭은 +5.5조원으로 전월(+5.9조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융권 +0.9 △1.9 △4.9 +4.1 +5.3 +4.2 +5.3
은행권 +3.4 +1.9 △1.7 +5.1 +6.0 +5.9 +5.5
2금융권 △2.5 △3.8 △3.3 △1.0 △0.7 △1.7 △0.2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

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

 ➊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

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이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➋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의 DSR 산출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미산출 중

 ➌ 추가조치 검토 및 단계적 시행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

하여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해나가기로 하였다.

<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향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임형준 (02-2100-1690)

사무관 이은진 (02-2100-1692)

사무관 남진호 (02-2100-2867)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현익 (044-215-2750)

자금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044-215-2752)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현 (044-201-3339)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담당자 팀  장 안신원 (02-3145-8040)

한국은행 책임자 팀  장 임광규 (02-759-6834)

금융안정국 담당자 차  장 조은아 (02-759-6619)

     


